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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리로 그린 북극 바다의 바닥
동시베리아해 음파 연구로 영구동토층 가능성 확인…“기후변화 연구에 활용 기대”

□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수집한 음파를 분석해 

해저 영구동토층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  

 

□ 영구동토층은 탄소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보관하는 역할을 

하지만,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녹으면서 제 기능 수행에 

어려움을 겪고 있다. 특히 상부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에 노출된 

해저 영구동토층에서는 메탄 분출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.

□ 극지연구소 나형술 박사, 한양대학교 ERICA 한동균 박사 연구팀은 2017

년부터 북극 동시베리아해에 독자적인 수중음향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

바다의 소리를 수집, 분석했으며, 이를 바탕으로 북극 동시베리아해 연

안의 수심 변화와 해저면 하부의 영구 동토층 존재를 파악하였다.

□ 음파는 공기중(약 340 m/s)에 비해 바닷속에서 약 4배 가량 빠르게 전달

(약 1,500 m/s)되고, 영구동토층처럼 밀도가 높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

도가 더욱 빨리지는 경향이 있는데, 연구팀은 이러한 소리의 음향학적 

특징과 수치모델을 이용해 얇은 상부퇴적층에 덮여 있는 영구동토층의 

존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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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음파는 바닷속에서 멀리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어서 접근이 

어렵거나 장기간 관측을 필요로 하는 연구에 유용하다. 이번 연구는 인간에 

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을 최소화한 비침습적인 방식이라 최근 문

제가 되고 있는 해양 소음 유발 가능성도 낮고 친환경적이다. 

□ 동시베리아해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기원한 바닷물이 마주치는 곳으로, 

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보다 저위도의 바다에서 북상하는 어족

자원들이 발견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바다이다. 연구팀은 

2017년 이후, 매년 아라온호로 해당 바다를 방문,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시

베리아해의 소리를 장기 관측하고 있다.

□ 연구팀은 이전에도 관측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북극해 바다

얼음이 이동할 때 나는 소리, 턱수염바다물범 (Bearded seal) 같은 해양

포유류가 내는 소리 등을 분리해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.

□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‘북극해 온난화-해양생태계 변화 

감시 및 미래전망 연구’와 ‘북극해 해저지질 조사 및 해저환경 변화 연구’의 

일환으로 수행됐으며  ‘프론티어스 인 마린사이언스 (Frontiers in Marine 

Science)’에 게재되었다.

□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장기간 관측한 북극 바다 속 음향 데이터는 

그 확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, 북극 해양 생태계 변화와 북극 해저에서 

일어나는 현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

있어서 앞으로 쓰임새가 더 기대된다”라고 전했다.

붙임1. 동시베리아해 수중음향 관측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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